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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유, 41달러 돌파 상승세 지속
석유공사, 이라크 테러 발생 상승요인 … Brent유도 45.14달러로 올라

중동산 Dubai유 가격이 배럴당 41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20일 현지에서 거래된 Dubai유 가격은 전날보다 0.88달러 오른 배럴당 41.27달러

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Dubai유는 8월18일 1980년대 초반 2차 오일쇼크 이후 처음으로 40달러를 돌파한 뒤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북해산 Brent유의 현물가격도 전날보다 0.74달러 상승한 배럴당 45.14달러를 기록하며 45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그동안 폭등세를 보여 온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전날보다 0.98달러 떨어진 배럴당 47.78달러

에 거래돼 하락세로 반전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선물유가도 하락세를 보여 9월물이 0.84달러 하락한 47.86달러, 10월물이 

0.92달러 하락한 46.72달러에 각각 거래됐다.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거래된 Brent유는 선물가격은 43.54달러로 전날보다 0.79달러 하락했다.

국제유가 추이(2004)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4월 5월 6월 7월 8/13 8/16 8/17 8/18 8/19 8/20

달러/bbl

Dubai유 Brent유 WTI

석유공사는 “싱가폴에서 거래되는 Dubai유는 시장상황이 하루 늦게 반 되다 보니 그동안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으나 유가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라크 정정불안 사태가 주말을 고비로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WTI 등 다른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 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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